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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체라, 공모가 10,000원 확정… 희망가 밴드 최상단 

▶ 1,373개 기관 참여, 단순경쟁률 1,315.61대 1… 수요예측 흥행 성공 

▶ 오는 12월 10일~11일 청약 거쳐 21일 코스닥 입성 예정 

 

[2020-12-08]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기업 알체라(대표이사 김정배)가 뜨거운 열기 속에 

수요예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알체라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밴드(8,000원~10,000원) 최상단인 10,000원에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체라의 

공모금액은 2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337억 원 

수준이다. 

 

이번 상장을 주관한 신영증권 관계자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 99.85%가 공모밴드 상단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했고, 주요 기관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하는 등 알체라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알체라 관계자는 "상장 절차를 진행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영상인식 시장에서 알체라만의 

독보적인 핵심 기술과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알체라의 사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알체라는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기업이다. 알체라가 보유한 얼굴인식 AI, 이상상황 감지 AI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았다. 최근 비대면, 비접촉 트렌드로 인해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어 알체라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알체라 김정배 대표이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은 알체라가 보다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알체라는 오는 10일~11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21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